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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청 자 의 견 일 일 보 고 서 [10.14]

Ⅰ. 상담실적

ㅇ 상담기간: 2026. 10. 13.(화) 07:00 ～ 22:00

ㅇ 상담건수: 509건

Ⅱ. 주요의견 내용

Ⅲ. 청원현황

ㅇ 신규청원

     - 3건.

     
  ㅇ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
     - 없음.

     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http://petitions.kbs.co.kr)

○ 방송 호평(2명)

   -프로그램명 :「가요무대」‘진주시민과 함께하는 가요무대’

-방송일시 : 2026. 10. 12.(월) 1TV (22:00-23:30)

    이날 진주 편을 정말 잘 봤다. 어머니의 고향이 진주인데, 예전에 자주 갔던 진양

호를 포함해 진주의 여러 곳을 보여주니 묘하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. 오랜

만에 어머니와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며 시청했다.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

감사하다.

○ 방송 제언(3명)

   -프로그램명 :「인간극장」‘우리 집엔 스님이 산다’

-방송일시 : 2026. 10. 12.(월) 1TV (07:50-08:25)

    불교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어 시청하지 않게 된다. 다른 종교를 가진 시청자로서

소외되는 기분이 든다. KBS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시청자를 배려해 특정 종

교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았으면 한다.

http://petitions.kb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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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509건
○　형태별 분류

전화 인터넷 우편·FAX 방문 ARS1) 계
235 53 - - 221 509

○ 채널별 분류

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
240 186 10 - 1 72 509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
82 427 - 509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
412 1 38 58 509

시청자 의견 문     의

【시사․교양】

ㅇ「역사스페셜 시간여행자」

- 방송 제언

ㅇ「인간극장」

- 방송 제언

ㅇ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

- 출연자 제언

【연예․오락】

ㅇ「가요무대」

- 방송 호평

ㅇ「열린음악회」

- 출연자 제언

【라디오】

ㅇ「KBS 열린토론」

- 출연자 제언

【기 타】

ㅇ「KBS스모킹건」

- 방송 제언

【방 송】
ㅇ「2TV 생생정보」
- ‘철판닭갈비’ 연락처 문의 24건

ㅇ「6시 내고향」
- ‘부산 쌀’ 연락처 문의 24건

ㅇ「가요무대」
- ‘방청’ 문의 20건

ㅇ「말자쇼」
- ‘방청’ 문의 10건

ㅇ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
- ‘출연자’ 문의 9건

【기 술】
ㅇ「난시청」문의 1건

【경 영】
ㅇ「홈페이지」문의 20건
ㅇ「프로그램 구입」문의 13건
ㅇ「수신료」문의 3건
ㅇ「견학」문의 2건

【기 타】
ㅇ 한전 문의사항 포함 58건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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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 세부내용

[ 시사․교양 ]

방송 제언

ㅇ「역사스페셜 시간여행자」(1명)

- 2026. 10. 11.(일) 1TV (21:30-22:20)

-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 늦은 밤까지 방송을 기다렸다가

시청한다. 하지만 최근 방송의 내용과 수준이 이전에 비해 다

소 낮아졌다. 시청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배울 수 있는 깊

이 있는 내용을 기대한다. 방송의 질과 내용 수준을 높여 주기

바란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
방송 제언

ㅇ「인간극장」‘우리 집엔 스님이 산다’(3명)

- 2026. 10. 12.(월) 1TV (07:50-08:25)

- 불교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어 시청하지 않게 된다. 다른 종교

를 가진 시청자로서 소외되는 기분이 든다. KBS에서는 다양한

종교를 가진 시청자를 배려해 특정 종교를 지나치게 부각하지

않았으면 한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

출연자 제언

ㅇ「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(2명)

- 2026. 10. 12.(월) 1TV (10:00-11:10)

- 이날 출연한 박현아 교수가 환자의 행동을 희화화하듯 이야기

하는 모습이 아쉬웠다. 방송에 출연할 때는 발언과 태도에 신

중해야 한다.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 섭외에 신

경 써 주기 바란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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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 세부내용

[ 연예․오락 ]

방송 호평

ㅇ「가요무대」‘진주시민과 함께하는 가요무대’(2명)

- 2026. 10. 12.(월) 1TV (22:00-23:30)

- 이날 진주 편을 정말 잘 봤다. 어머니의 고향이 진주인데, 예

전에 자주 갔던 진양호를 포함해 진주의 여러 곳을 보여주니

묘하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.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맥

주잔을 기울이며 시청했다.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 감사

하다.

※의견제시자 : 좋** 외

출연자 제언

ㅇ「열린음악회」(1명)

- 1TV (일) (18:00-19:00)

- 지난주 「인간극장」‘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’를 시청하며 인

생의 풍랑을 이겨내고 노래하는 성악가 이대범 씨의 모습에

위로와 희망을 얻었다. 이대범 씨가 부르는 ‘삶이 그대를 속일

지라도’ 무대를 「열린음악회」에서 꼭 한번 보고 싶다. 이대

범 씨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.

※의견제시자 : 편**

[ 라디오 ]

출연자 제언

ㅇ「KBS 열린토론」(1명)

- 2026. 10. 12.(월) 1R (19:20-20:30)

-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출연하면 유튜브 댓글에 부정

적인 반응들이 많다.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상대 패널의

말을 존중하고 유연하게 토론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.

※의견제시자 : 익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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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 타 ]

방송 제언

ㅇ「KBS스모킹건」‘[슈퍼캐치 진실의눈] 최악! 길에서 무슨 짓

이야! 지하철이 식당이야?’(1명)

- 2026. 8. 13.(목)

- 경찰이 출동한 사건들을 모아둔 유튜브 영상에 ‘마계’라는 해

시태그를 사용했다. 마계는 악마들이 사는 세계라는 뜻으로,

마치 인천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처럼 느꼈다. 지역에 대한 편

견을 유발하는 표현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.

※의견제시자 : t**


